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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가 이슈가 된 지금 또다시 알뜰주유소가 미운오리새끼로 평가되

고 있다. 언론에는 알뜰주유소가 효과가 없다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업계

를 두둔하는 듯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는 쓴 소리가 가감 없이 보도

되고 있다.

'‘리터당 100원 싼 알뜰 주유소’라는 초기 도입 홍보문구에 사로잡혀 

아직도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알뜰주유소는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석유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이 잘된 정책인지를 평가하려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

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알뜰주유소는 현재 시장

에서 리터 당 100원보다 더 중요한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정유사 중 한 회사가 가장 가격의 최상단에서 업계를 선도하였

다면 지금은 알뜰주유소가 가격의 최하단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알뜰주유소가 없었던 때

를 돌이켜보자.

정유사 4사의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이 미미한 이유로 정유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변화가 없고 정유사4

사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가격을 다른 3사가 우르르 따라가는 것과 같이 기러기가 날아가

는 형상을 띠고 있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유가 하락 시에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주유소 판매 가격이 인하되었을지도 의문이

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등장으로 시장은 경쟁적으로 변화하였다.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은 알뜰주유소가 등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알뜰주유소 등장 이후 

정유사 상위 2개 업체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하위 2개 업체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싼 주유소들 특히 알뜰주유소가 있는 지역의 가격은 경쟁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다.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니 신문지상에서는 정유사가 어렵다고들 한다.

유가가 인상되어 정유사들은 초과이익을 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유가가 내려가자 해외수출에 기

여하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갑자기 애국심에 호소를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럴 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가 지속되어 소비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살았다.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하는 지금 유가하락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이 줄어들

게 되어 다행이라는 것은 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운함이 느껴진다.

이처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알뜰주유소가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유사가 독과점 

시대에 챙겼던 초과이익이 알뜰주유소에 의해 겨우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을 우리가 죽겠으니 다시 

내놓으라며 떼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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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올랐을 때, 정유사들은 지금과 같이 유가가 내릴 상황을 예견하고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대비했어야 했다.

자신의 경쟁력은 갖추지 않고 가격이 오를 때에는 비싼 싱가포르 가격에 맞추어 빨리 올리고 내릴 때에

는 비싸게 사온 물량이라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분명 소비자에게는 좋은 일이고, 이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시장은 경쟁적이어야 발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과점 시장, 그리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견고한 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는 알뜰주유소

는 소비자에게는 신의 한수 같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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